
대 집행부 방송독립 7 ‘ · 전태일 정신 ’ 
새기며 힘찬 첫 걸음

언론노조 본부 대집행부 본부장 강성원는 KBS 7 ( )

월 일 새해 첫 출근인사를 시작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습니다1 3 .

이어 오전에는 수신료 구역 강북사업지사 조합원들과

가칭 사랑방 현장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경청했습니다( ) .

대 집행부는 이어 프레스센터 앞에 설치된 굽히지 않는 펜 조형물을 찾아 년 7 ‘ ’ 2017

일 파업 당시 광화문 광장에 아로 새긴 방송독립 쟁취를 위한 조합원들의 142 ‘ ’

결연했던 의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대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7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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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집행부는 오후에는 청계천에 있는 전태일 흉상을 찾아 열사의 정신을 기린데 7

이어 전태일 재단 이사장 이수호 사무실을 방문해( ) 

언론노조 본부 대 집행부의 출범을 알렸습니다KBS 7 .

이수호 이사장은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언론과 언론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“

강조하며 언론노조 본부 새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하고KBS

초심을 잃지 말 것 을 당부했습니다” .



대 집행부는 매주 한 차례씩 가칭 사랑방 현장 간담회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7 ( ) .

또 오늘오후부터는 협회를 시작으로 주요 직능단체를 찾아 출범 인사와 함께PD

관련 현안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.


